


특히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면서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인명구조 상황을 주도할 

수 있도록 각종 인명 구조장비 및 특수차량(사다리차·굴절차) 전개를 활용하여 

반복숙달 훈련이 이루어졌다.

주요 훈련내용으로 ▲놀이시설 멈춤사고 발생 시 구조대상자의 신속한 위치 

파악 및 동선 확보 ▲놀이기구 기능 및 제원 파악을 통한 안정적 대응 ▲기구별 

고공 고립 요구조자 구조 방법 강구 ▲민관협력을 통한 협동 구조방안 모색 ▲

시설관계자 안전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.

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“따뜻한 봄철,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테마파크 이용객이 

증가하는 추세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”라며 “안전사고는 

날씨에 구애받지 않아 어느 순간에나 능숙히 재난현장을 주도하여야 하는 만큼 

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

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
